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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초토화시킨 도리안
매사추세츠에도 영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경찰 및 각 지역 경찰들에게 이민자 감금을 허

용하는 소위 ‘디테이너(detainer)’의 실행

을 두고 매사추세츠내에서 내년 주민투표로

표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 내 보스톤을 비롯한 케

임브리지, 서머빌 등의 타운과 시들은 소위 경

찰들에게 ‘디테이너’를 허용하지 않는 ‘피

난처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주민투표에서 디테이너 찬성 의견이 많을 경

우 매사추세츠는 더 이상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없으며 지역 경찰의 디테이너를 허용해야 한

다. 

매사추세츠 법무부 모라 힐리 장관은 4일 ‘

반 피난처 도시’안의 2020년 주민투표 안건

채택을 허용했다. 이번 법무장관의 결정으로

‘반 피난처 도시’안은 다른 11개 주민투표

안건과 함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물론 주민

투표 안건으로 최종 결정되기 위해선 앞으로

수만 건의 서명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반 피난처 도시안’은 주 경찰 및 로컬 경

찰이 공중안전에 위험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추방 명령 대상 이민자를 경찰의 최대 감금 시

간인 12시간을 넘어 감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안이다. 공중안전 위

매사추세츠 이민 논쟁, 내년 주민투표로 진검 승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바하

마에 초토화 수준의 대재앙을 안긴 허리케인

도리안이 점차 북상하면서 미 동남부를 위협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면 뉴잉글랜드

에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육지에 도달했을 때 허리케인의 세력은 크

게 약화되지만 기상학자들과 미 재난관리청은

매사추세츠주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미 기상청은 허리케인 도리안이 뉴잉글랜

드 남동부에 집중호우와 강한 돌풍, 높은 파도

및 립커렌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9월 3일 예

보했다. 도리안의 경로는 낸터킷 남동부를 스

쳐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한 바람▶▶2면으로 계속 ▶▶2면으로 계속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의 주시해야  

경찰의 이민자 감금 허용하는 주민투표 안 1차 관문 통과  
주민투표안 채택될 경우 주내 이민 찬반논란 확대될 듯 

허리케인도리안의영향으로초토화된바하마모습

카플리스퀘어에서 이민자들 입국을 금지하는 이민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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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이민 논쟁, 내년 주민투표로 진검 승부 

해에 해당하는 항목은 테러리즘, 가정

폭력, 주거침입, 마약 거래 등이다. 일반

적으로 경찰이 12시간 넘어 감금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디테이너 논의는 2년전 법원과 의회

에서 한번 진화됐었다. 2017년 매사추

세츠 대법원은 ‘주 및 지역 경찰이 이

민단속국(ICE)의 요청을 받아 추방 명

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감금할 수 있는

매사추세츠주 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찰리 베이커 주

지사는 디테이너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회는 미시민연맹, 이민옹호그룹의

반대를 받고 이 법안을 기각했었다. 

이번 주민 투표안은 수만장의 서명

지를 확보하는 경우 그동안 수문장 역

할을 했던 의회를 우회해 매사추세츠

주민들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매사추

세츠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 역할 여부에 대해 묻게 된다. 

주민투표 청원인들은 올해 12월 4일

까지 80,239 장의 유권자 서명지를 제출

해야 한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7월 1일

까지 13,374 장의 추가 유권자 서명을 제

출해야 주민투표안으로 채택된다. 따

라서 내년엔 이민 옹호그룹과 이민을

반대하는 진영간의 격렬한 캠페인 공

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러 카운티 쉐리프와 공화

당 의원들 등에게 디테이너 관련 청원

을 보내왔던 케이프앤아일랜드 지검

마이클 오키페 검사장은 이번 주민투

표안이 베이커 주지사의 법안을 훨씬

강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투표안을 아직 접하지 않았다는

베이커 주지사는 과거 자신의 상정했

던 법안에 대해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나는 경찰이 연방정부와 협력해 일

부 강력범 이민자들을 감금하는 것이

매사추세츠를 더 안전하게 한다고 믿

는다”는 것이다. 

미시민자유연맹의 캐롤 로즈 매사추

세츠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안 상정

은 주민들의 자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칠 것”이며 “ACLU는 이민자들이

정의에 의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안과 별개로 매

사추세츠난민및이민연합(MIRA)과

미시민자유연맹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

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매사추세츠 의회를 통해 추진 중에 있

다. 

베이커 주지사는 “서류 미비 이민

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의

문제점은 그들이 누구인지 증명해줄

수 있는 서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발급한다는 것”이라며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커는 이민자들의 당

사국에서 발급하는 여권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

해 14개 주에서 이미 서류 미비자에게

도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내년 디테이너 주민투표안은 서류미

비 이민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과 더불

어 이민 찬반 논쟁에 불을 붙이게 될 전

망이다. 특히 각 유권자가 투표용지 앞

에서 비밀리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

는 주민투표안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이민자에 대한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

는 대목이 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과 집중 호우 그리고 1-2피트에 달

하는 높은 파도 등과 더불어 일부

지역의 침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 특히 주의할 지역은 케이

프코드와 주변 섬들이다. 

매 사 추 세 츠  재 난 관 리 청

(MEMA)은 케이프코드와 주변 섬

은 금요일부터 열대성 폭풍우 영향

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MEMA는 도리안이 토요일인 7

일 아침, 낸터킷 160마일 동남쪽을

지나며 카테고리 1 허리케인으로

최대 풍속이 시간당 85마일에 달하

는 힘을 지닐 것으로 예측했다.

재난관리청은 “이번 허리케인

도리안의 경로는 불확실성이 많아

정확히 매사추세츠 어느 지역을 영

향권에 둘지 모리지만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보가 급격하게 바

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난관

리청은 “비록 도리안의 경로가 동

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

지만 최고 표차는 140마일이었다”

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1면에 이어서

바하마 초토화시킨 도리안, 매사추세츠에도 영향 

미 기상청은 허리케인 도리안이 뉴잉글랜드 남동부에 집중호우와 강한 돌풍, 높은 파도 및 립커렌
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9월 3일 예보했다

매사추세츠 법무부 모라 힐리 장관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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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의 정

상급 국악인들과 보스톤 발레단 소속 수석 무용

수가 만나 ‘국악과 무용 축제’ 무대가 연출한

다. 보스턴한미예술협회는 총영사관의 협찬으로

개천절 기념 특별공연을 9월 29일 일요일 오후 3

시, 뉴잉글랜드음악원(NEC)의 조던홀(Jordan

Hall)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악의 무형문화재 명인들과

보스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인 한서혜와 마이클

라이언, 버클리 음대 교수이며 첼리스트인 카리

유셀라, 그리고 보스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무용가 박찬희와 그의 제자들이 출연하여 다양하

고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게 된다.

참여하는 국악인들은 아쟁과 판소리 등 네 가

지 분야의 무형문화재 이수자인 목원대 이태백

교수, 한국 최초의 국악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

며 세계 무대에서 가야금 연주를 통해 국악을 알

리고 있는 서울대 이지영 교수, 전주대사습대회

기악 부문 대상 수상자이며 전국국악대회 대통령

상 수상자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을 이끌고 있는

대금 연주자 원완철, 2017년 KBS 국악대상 판소

리 부문 대상 수상자인 소리꾼 임현빈, 전국고수

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태영까지 모두 다섯

명이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보스톤에서는 처음 선보이

는 국악과 발레의 만남이다. 이지영 교수의 가야

금 산조에 맞추어 현대 무용을 선보이는 발레리

나도 보스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Principal

Dancer)로 활약 중인 한서혜 씨다. 최근 공연된

로미오와 줄리엣, 신데렐라 등 여러 작품에서 주

연을 맡았던 한서혜 씨가 동발레단의 무용수 마

이클 라이언과 함께 출연한다. 핀란드 출신의 첼

리스트 카리 유셀라 교수는 임현빈이 부르는 판

소리 심청가의 <심봉사가 눈 뜨는 대목>에 맞춰

즉흥곡을 함께 연주하게 된다. 

프로그램 구성을 담당한 이태백 교수는 “하늘

이 열린다는 뜻의 개천절을 맞아 하늘과 땅 사이

를 오가며 울리는 소리와 몸짓, 한국적인 것과 서

양적인 것의 만남, 한국과 보스톤의 공연자들의

화합이 담긴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아쟁 산조 및 대금 독주 <청성곡>, 시

나위 합주 등의 국악 연주가 준비되어 있으며, 특

별히 박찬희가 이끄는 보스톤 한국 무용단(차수

진, 김서진, 이지나 학생)이 꽹과리, 장구, 징에 맞

추어 삼고무를 선보인다. 

한미예술협회 김병국 회장은 “한국 문화를 그

리워하는 한인들이나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미국인들 그리고 이민 2세나 한국계 사람들 모두

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라 말하

고 “이 공연은 그 규모나 내용 및 수준이 해외 어

느 지역에서라도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교육적

이고도 흥겨운 특별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번 공연의 입장료는 좌석에 따라 $20, $40,

$60 이며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 특별 할인이 제

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이메일로 사전에 신청하

면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만 6세 이상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 정보>

무용과 국악 축제 (Festival of Dance and Gugak)

일시: 2019년 9월 29일 (일) 오후 3시

장소: Jordan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공연 정보 및 티켓 구매: kcsboston.org (학생은

info@kcsboston.org로 이메일을 보내 무료 티켓 사

전 신청)  (781) 223-4411

bostonkorean@hotmail.com

정상급 국악 명인들과 보스톤 발레의 만남
국악과 발레, 판소리와 첼로, 삼고무로
하늘과 땅을 잇는 음악과 무용의 대축제
학생들은 이메일로 신청하면 무료 관람

발레 한서혜대금 원완철 아쟁 이태백 

가야금 이지영 장구 김태영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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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동해와 독도를 예

술을 통해 세계에 알려 온 라메르에릴(La Mer et L'Ile,

바다와 섬)이 K-클래식 콘서트를 보스톤 소재 뉴잉글

랜드음악원(NEC) 조단홀(Jordan Hall)에서 9.14(토)

저녁 7시 30분 개최한다. 

이번 K-클래식 공연은 라메르에릴이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공동 개최하며, 총영사관과 한미예술협회 등

이 후원한다. 사단법인 라메르에릴은 비영리공익법인

으로 설립한 한국의 순수 예술•학술단체이다. 라메르

에릴은 프랑스어로 바다와 섬을 의미하며 우리에게는

동해와 독도를 은유한다. 

이 공연에서는 작곡가 임준희가 시인 최정례의 시 <

스스로 오롯>을 소재로 작곡한 <소프라노, 해금, 대금

과 현악3중주를 위한 독도환타지>와 작곡가 이정면이

3.1운동 당시 목포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

제로 한 <해금과 현악4중주를 위한 목포의 눈물>이 연

주된다. 

이와 함께 브리튼(B.Britten)의 ’이 섬에서(On this

island)‘ 연가곡과 바르토크(B.Bartok)의 피아노5중

주 등도 연주된다. 이 공연에는 음악감독/바이올린 최

연우, 바이올린 최규정, 비올라 이희영, 첼로 김대준, 피

아노 오윤주, 소프라노 한경성, 해금 고수영, 대금 박명

규가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이다. 하지만 티켓은 https://nec-

music.edu/eve-nts/guest-presenter-la-mer-et-lile에

서 선착순으로 배포하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bostonkorean@hotmail.com

라메르에릴 K-클래식 
연주회 14일

확장 이전한 원불교 보스턴 교당 봉불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워

터타운으로 확장 이전한 원불교 보스턴 교당

이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일원상 부처님을 안

치하는 봉불식을 10월 6일 일요일 개최한다.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봉불식에는

한국 원불교 28대 교정원장인 홍산 오도철 교

정원장이 보스톤을 방문, “활불이 되자”는

제목으로 설법한다. 또한 여타원 한은숙 전 교

정원장도 보스턴 교당 봉불식을 축하하기 위

해 방문한다. 식전공연으로 아프리칸 해리티

지 댄스(African Healing Dance) 공연이 1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보스턴 교당은 봉불식에 맞춰 5일부터 6일까

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 보스톤 한인들에

게 선보인다.

10월 5일에는 보스턴 교당의 초대 교무였던

초타원 백상원 교무의 열반 4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음악회를 개최한다. 오후 5시에 열리는 이

음악회에는 보스톤에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박녹자 씨가 쇼팽 소나타 연주로 추모음악을

헌정하고, 부산 국립국악단원 신진원 씨의 판

소리와 창작 국악 공연이 이어진다. 오후 7시에

는 하버드 의대 유승식 박사의 '불생불멸과 뇌

과학' 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진다.

원광대 서예과 이승연 교수가 5일부터 6일

양일간 서예(Calligraphy) 시연을 하며 선물로

그림과 서예가 어우러진 작품 한 점씩을 참석

자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88 올림픽 귀빈실 꽃

꽂이를 담당했던 플로리스트 김혜연 작가의 꽃

꽂이 및 마른꽃 책갈피 전시회도 마련되어 있

다.

한편,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뉴튼의

조각가 그레고리 스타인시크(Gregory Stein-

sieck)씨의  “Together, Swimmers in the Cos-

mic Sea” 조각 전시회도 어어진다.

김현오 교무는 “2003년 서머빌에서 시작해

16년만에 교당을 워터타운으로 확장해 봉불식

을 거행하면서 한인 여러분들께 영성, 교육, 문

화 예술의 열린공간으로 개장하고자 한다”며

“많은 한인들이 함께해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봉불식 및 문화행사 관련 참석 문의는

김현오 교무 또는 박제명 교무(617-924-2400)

에게 할 수 있다. 신규 이전 주소는 30 California

St. Watertown, MA 02472이다.

원불교 보스턴교당 봉불식 : 10월 6일 오후 2시

문화행사 : 10월 5일 오후 1시부터 -10월 6일

장소 : 30 California St. Watertown, MA 02472

editor@bostonkorea.com

독도를 알리는 클래식 연주회 
라메르에릴과 매사추세츠 한인회 주최 

워터타운 30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원불교 보스톤교당의 외부 전경

원불교 보스턴 교당의 김현오 교무와 박제명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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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이화여대 동창회는 벌링턴

(Burlington)에 위치한 세븐 스프링스

콘도(Seven Springs Condo)의 Club

House에서  ‘보스턴 이화여대 동창

회 바비큐 파티’를 8월 31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최했다. 

이 바비큐 파티에는 40여명의 이화

가족들이 모여, 임원들이 정성을 기울

여 준비한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

누고, 넌센스 퀴즈 풀기와 다양한 게임

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해 연말 불우한 아동들에게 사랑

의 담요를 선물하고 있는 이대 동창회

는 담요 재료를 동문들에게 나눴다. 동

문들은 담요 재료를 집으로 가져 가서

담요를 만들고, 연말 파티에 가져와 각

자 만든 담요를 높이 들고, 음악에 맞추

어 ‘담요 댄스 행진’을 한다. 이 담요

들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크

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한다. 

이화여대 동창회는 다음 행사로 10

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오후2시)

호수 위에서 카약을 타며 단풍에 물든

가을을 즐길 계획이다. 모임 장소는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이며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준비하면 된

다.

동창회는 또 10월 한 달 동안 2명의

장학생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12월 7일

연말파티에서 장학금을 수여한다. 신

청 문의는 김지영 회장에게 할 수 있다

. (김지영 회장 연락처 : Jiyoungjin@g-

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이화여대 동창회 바비큐 파티 가져 

산우회 블록 아일랜드 하이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산우회가 로드 아일

랜드 블록 아일랜드(Block Island)

로 9월 14일 하이킹을 떠난다. 

비치, 트레일, 절벽, 등대, 항구가

한데 어울린 아름다운 작은 섬인 블

록 아일랜드는 내러갠셋(Narra-

ganset) 소재 포인트 주디스 닥

(Point Judith Dock)에서 페리를

타고 한시간 거리에 있다. 

내러갠셋의 블록 아일랜드 페리

오피스(304 Great Island Rd, Nar-

raganset, RI 02882)에서 티켓을 구

입해 10시 30분까지 승선해 갑판에

서 만날 계획이다. 배의 출발은 11

시이다. 페리 요금은 성인이 $23.75

이며 시니어($22.75)와 어린이

($11.5)는 조금 저렴하다. 

산우회는 북쪽에 있는 절벽을 따

라가는 클레이헤드 트레일(Clay-

head Trail) 남쪽의 모히건 블러프

스(Mohegan Bluffs)를 하이킹하고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한다. 회비는

택시비를 포함해 1인당 $20(어린이

$10)이다. 

준비물은 작은 배낭, 점심, 간식,

물 등이다. 문의 및 예약은 김정선

산우회 회장(jkim@systemic.com)

에게 할 수 있다. 당일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소 및 연기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벌링턴(Burlington)에 위치한 세븐 스프링스 콘도 Club House에서 열린‘보스턴 이화여대 동창회 바베큐 파티’참가자들의 기념 사진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인 회계사 (C. P. A.)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정진수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회계처리 및 감사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급료(Payroll)서비스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공   인   회   계   사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정 진 수

CPA /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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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됐던 하버드 신입생
학교서 수업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지난달 로건공항에서 미국 입국

이 거부됐던 하버드 신입생이 미국에 9

월 2일 재입국 해서 9월 3일부터 첫 학

기 수업에 참가했다.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10일전 로

건공항 입국심사에서 반미적인 페이스

북의 내용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던

이스마일 아자위(17) 학생은 수업 시작

에 맞게 도착했다. 

미 세관및국경보호청(CBP)은 아자

위의 입국심사에서 그의 반미적인 페

이스북 포스팅과 그의 종교생활에 대

해 묻고선 입국 불가 판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하버드는

물론 각계 각층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 났으며 그의 재입국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아자위의 변호사 알버트 모키버 씨

는 이번 변호 케이스에 대해 “35년 이

민 변호사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팔레스타

인 난민캠프 학교에서 하버드 입학 전

액장학금을 받았으며 공항서 입국거부

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다 결국 재입국

허가를 받아 자신의 꿈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비극이 독특한 해피엔

딩으로 끝나게 된 것”이라고 감격스

러워 했다. 

국제교육 비영리단체 AMIDEAST

에 따르면 아자위 학생은 화학과 생물

학을 전공할 계획이다. 그는 유엔난민

구호활동국(UNRWA)에서 운영하는

레바논 극동부 소재 데어 야신 고등학

교를 졸업했다. 학교에 따르면 레바논

대학입학 시험 생명공학 분야에서 전

체 8등, 그리고 남부에서 1위를 차지했

다.

AMIDEAST측은 아자위가 그의 급

우들과 함께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

도록 해준 하버드 로렌스 바코우 총장

과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하버드 로렌스 바코우 총장과 대학

주요 지도자들은 연방 정부에 편지를

써 아자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

었다. 미 베이루트 주재 대사관은 아자

위 케이스를 재심사해 그의 학생비자

를 재발급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중견 여류작가 박혜경작가가 보

스톤 남쪽 브락톤 메인 도서관

(Brockton Public Main Library )

Driscoll Art Gallery에서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Time Trav-

eler”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개

최한다. 전시 초대전 오픈 리셉션은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이다.

박작가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

아가는 인간의 심리를 추상적인 조

형 언어로 표현해왔다. 작품 속에서

작은 개체 무리의 유동적 움직임을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삶에 투영해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고 삶의 철학

에 문제를 제기한다. 

신광성 화백이 기획한 이번 초대

전에서는 작품의 본질은 회화적 특

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렌티큘

러(Lenticular) 기술을 접목한 렌티

큘러 작품들과 천년을 간다는 삼베

실을 주오브제로 사용한 신작들을

포함, 20여점 선보인다.

박작가는 서울교육대학교와 홍

익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서양화

를 전공하였다. 지난 5월에 뉴욕

RAY 갤러리에서 주관한 2019 베니

스 비엔날레 프로젝트로 베니스에

서 개인전을 가진 것을 비롯하여 국

제적으로 수많은 아트 페어 참가와

여러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활

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적인 한국 여류 작가 중의 한 사람

이다.bostonkorean@hotmail.com

중견 화가 박혜경 초대전 

하버드야드에 위치한 존 하버드 동상

이스마일 아자위(17) 학생의 재입국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미 베이루트 주재 대사관은 재심사해 그의 학생비자를 재발급

화가 박혜경씨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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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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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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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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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성황리 개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전 세계 차세대 한인 전문가 107명이 참

가하는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가 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동대문

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날 손열 연세대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국제질서 변화 속의 한국외

교와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이라는 기

조강연에서 “한국은 정부간 외교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 가

동해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

고 복구함으로써, 미중 사이 줄서기를

피하고 한일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개회식에서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

사장은 “현재 동포사회는 세대교체

등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과 적응을 위

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

차세대한인 리더들이 열린 사고와 전

문 식견으로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의 길을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

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축사에서 “

한반도는 남북관계, 미중패권전쟁, 일

본의 무역도발 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어

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

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4박 5일 동안 국무총리

예방, 토크콘서트, FLC세계시민포럼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의 근현

대 역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

여할 예정이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모국과 동포

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동

포 인재를 발굴하고, 모국과의 네트워

크를 강화하기 위해 ‘98년부터 시행됐

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 과학기술자 협의회(이하 과

기협) 뉴잉글랜드 지부는 연례 골프

대회를 스토우에이커 컨트리클럽

(Stow Acres Country Club)에서 9

월 21일 토요일 오후 12시 개최한다

.

이번 대회는 기존 회원들과의 네

트워킹을 위해 개최된다. 또한 평소

과기협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은 참가할 경우 골프도 즐기고 $35

의 과기협 연회비도 면제된다. 과기

협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는 한인

들에게는 차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다.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노동완

회장은 보다 많은 지역 한인들의 네

트워킹을 위해서 “과학 기술 분야

전공자뿐만 아니라 평소 과기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도 적극 환

영한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미 과

학기술자 협의회 뉴잉글랜드 지부

사이트  https://sites.google.co-

m/site/kseaneorg/ 를 통해 9월 14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홀 스폰

서는 각 홀당 $100이며 각 홀에 소속

과 성명을 게시한다. 

문의는 노동완 회장 (rohd-

wight@gmail.com, 978-395-1059),

최 준 영  준 비 위 원 장

(choi2524@gmail.com, 781-223-

3065) 그리고 조진행 준비위원장

(jinhaeng@hotmail.com, 781-266-

6990)에게 하면 된다. 

이번 대회 참가비는 개인 $100이

며 가족할인 $80이다. 참가비에는

카트와 점심 (goodie bag), 저녁, 회

비 등이 포함된다. 

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는 매년

골프대회, 수학경시대회, 경력개발

세미나, 연말 모임 등을 통해 회원

간의 소통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 시 : 2019년  9월  21일  (토 )

12:00PM(체크인). 1:00PM(Shot-

gun).

장소: Stow Acres GC, North

Course, 58 Randall Road, Stow,

MA 01775

bostonkorean@hotmail.com

재미 과기협 골프대회 9월 21일 

전 세계 차세대 한인 전문가 107명이 참가하는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동대문호텔에서 개막했다

16개국 107명 국내외 차세대동포 5일간 역사문화 체험하며 미래 토론

작년 재미 과기협 골프대회 모습

회원들 네트워크, 과학기술 관심자면 누구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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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 한가운데 출렁이는 붉은 바다 
매사추세츠 크랜베리 수확 투어 4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아득

하게 너른 들 한 가운데서 붉은 바다가 출렁인

다. 매해 가을 이루어지는 크랜베리의 수확 모

습이다. 밭에 물을 채운 뒤 장비로 물을 휘휘 저

으면 무르익은 붉은 열매가 수면 위로 둥둥 떠

오른다. 

루비같이 작고 붉은 열매인 크랜베리는 북미

대륙이 원산지인 몇 안 되는 과일 중의 하나이

다.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크랜베리를 생산하는

데 그 중 몇 곳의 농장은 투어를 통해 독특한 크

랜베리의 수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크랜

베리 수확이 빚어내는 장관을 눈으로 보고, 밭

에 들어가서 풍경 일부가 되어보자. 신선한 크

랜베리를 집에 가져오는 것은 덤이다. 

A.D. Makepeace Company

실제 농부와 만나 크랜베리 산업의 역사에 대

한 설명을 듣는다. 9월 28일, 10월 19일과 23일 오

후 1시에 투어가 진행된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

음므로 미리 투어를 예약해야 한다. 투어 참가

비는 1인당 18불이며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

이다. 

158 Tihonet Road, Wareham; 508-322-4028;

admakepeace.com

Cape Cod Cranberry Bog Tour

케이프 코드에서 28년 동안 크랜베리를 재배

해온 농부가 제공하는 투어로 매일 오후 4시에

시작한다. 크랜베리 밭 근처에 서식하는 새와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음므로 카메라와  쌍안경

을 가져갈 것을 추천한다. 투어는 1인당 10불이

며 최소 참가 인원은 4명이다. 정해진 투어 이외

에도 24시간 전에 문의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가

버너 프렌스 여관에서 만나 출발한다.  

The Governor Prence Inn, 66 Route 6A, Or-

leans; 508-237-5478; capecodcranberrybog-

tours.com

Flax Pond Farms

1967년부터 운영해온 가족 농장으로 크랜베

리 재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크랜베리

주스 샘플을 맛볼 수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는

크랜베리 잼, 꿀, 초콜릿 등 크랜베리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달콤한 것들을 판매한다. 9월 3일부

터 10월 28일까지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 주말

과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58 Pond St., Carver; 508-866-3654 or 508-

866-2162; flaxpondfarms.com

Stonebridge Farm

장화를 신고 물을 채운 크랜베리 밭으로 들어

가서 수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농

장에  피크닉용 테이블이 있어 크랜베리 경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기 좋다. 10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어를 진행하며 1

인당 30불,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이다. 예약

해야 하며 예약금은 30불이다. 이는 입장 시 공

제받을 수 있다. 

186 Leonard St., Acushnet; 508-951-1551 or

508-951-1902, stonebridgefarmevents.com

sun@bostonkorea.com

A.D. Makepeace Company

Cape Cod Cranberry Bog Tour Flax Pond Farms



매사추세츠 바이오산업 VC투자로 일자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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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보스

턴이 위치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제약•바이오

산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캐피탈(VC) 투자와 기업공개(IPO)등 활

발한 자본유입에 힘입어 고용이 증가하면서 미

국내 최고의 제약•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위치를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매사추세츠주 바이오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기관인 매스바이오(MassBio)가 지난달 발표한

'2019 산업스냅샷'(2019 Industry Snapshot)에 따

르면 VC들의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

일자리 증가로 매사추세츠 제약•바이오클러스

터가 최고 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조사업체인 이벨류

에이트(Evaluate)와 함께 작성된 이번 보고서

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의 제약•바이오 고용인

력은 지난 2017년 6만9941명에서 6.2%증가한 7

만4256명으로 2009년 5만4829명과 비교했을때

10년간 3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주요 다국적 제

약사들이 순위권을 차지했다. 1위는 4927명을

고용중인 다케다제약으로 지난해 1위를 차지했

던 사노피를 제치고 지역 최대 바이오파마 고용

주로 등극했다. 사노피는 4800명을 고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케다가 고용중인 4927명

은 지난해 560억달러(약 68조960억원)에 인수한

샤이어측의 고용 인원을 합친 5050명 보다는

2.4% 적은 숫자이며 사노피는 지난해와 인원변

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자리의 약 53%인

3만9365명이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3만5768명 대비 약 10% 증가한 수

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2009년 2만6759명에서 10년간 47% 증가한 1만

2606명의 연구인력이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의 제약•바이

오 산업은 미국 최대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인 보

스턴/캠브리지 지역 클러스터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캠브리지 지역 클러스터는

지역내에 위치한 우수한 연구중심 대학과 교수

진, 학생 그리고 졸업생 등 인적자원 뿐 아니라

기타 산업들이 저비용 국가나 주(州)로 이동하

면서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초점을 둔 기

업 제조 시설들이 집중된 점을 오랫동안 장점으

로 활용해왔다. 

한편 제약•바이오 관련 최대 고용지역은 캘

리포니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지역

의 제약•바이오산업 고용 현황은 전년대비

(YoY) 14% 증가한 4만4751명을 기록하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미국내 1위를 유지했다. 지난

해 생명공학 연구개발 분야 고용 상위 5개주는

앞선 2개 주를 제외하고 전년대비 13% 증가한

펜실베니아주가 1만5099명, 뉴저지(1만4822명,

YoY 14%), 노스캐롤라이나주(1만468명, YoY

22%)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증가는 연구개발 인력 뿐 아니라 생산

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매사추세

츠주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지난해 전년대비

0.8% 증가한 1만148명의 생산직을 고용하여 미

국내 10위를 차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2009년

9581명에서 5.9% 증가한 수치이며 미국 전역을

놓고 비교했을 경우 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IPO를 통한 시장 상장도 활

발했다. 2018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18개의 기업

이 시장에 IPO 를 진행 했으며 이는 미국에 본

사를 둔 제약기업들이 진행한 지난해 전체 IPO

의 31%를 차지하는 숫자다. 18개 기업중 78%인

14개 기업이 보스턴/캠브리지 지역에 위치한 기

업으로 조사됐다. 또한 18개 기업이 진행한 기

업공개는 약 24억6000만달러(약 2조9913억원)

규모로 이중 지난해 12월 IPO를 실시했던 모더

나 테라퓨틱스(Moderna Therapeutics)가 6억

430만달러(약 7348억원) 규모로 전체의 4분의1

을 차지했다.

이번 매스바이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

기 매사추세츠 주에서 진행된 IPO는 미국내 전

체 생명공학기업 IPO의 35%를 차지했으며 9개

기업 8억800만달러(약 9825억원)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활발한 VC들의 투자

실적이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해 48억달러(약

5조8368억원)의 VC투자를 유치하며 2017년 31

억달러(약 3조7696억원)에 비해 17억달러(약 2

조672억원)가 증가하며 사상 최대기록을 달성

했다.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48억달러 중 약 26%

가 3건의 1억달러(약 1216억원)가 넘는 단일투

자로 이루어졌다. 모더나가 기업공개 전 5억달

러(약 608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유치했으

며 릴레이 테라퓨틱스(Relay Therapeutics)가

시리즈C로 4억달러(약 4864억원)를 유치했고

화이자와 베인캐피탈이 세운 조인트벤처(JV)

인 중추신경계 치료약물 개발사 세러벨 테라퓨

틱스(Cerevel Therapeutics)가 3억5000만달러(

약 4256억원)를 투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은 6개월간 총

15억달러(약 1조8240억원)에 그쳐 작년의 흐름

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반기에 이루어진 VC투자 11건 중 1억달러를 초

과하는 투자는 단 1건으로 유전자편집 전문 신

생기업 빔 테라퓨틱스(Beam Therapeutics)가

유치했던 시리즈B 1억3500만달러(약 1641억원)

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매스바이오 최고경영자를 맡고있는 로

버트코글린 전 민주당의원은 성명을 통해 "매

사추세츠주 제약•바이오 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며 혁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직원들의

주거 및 교통과 같은 인프라뿐 아니라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기존 생명공학 기업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

한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jjsung@news1.kr

수많은 바이오텍 회사들이 입주해 있는 케임브리지 켄달 스퀘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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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

합동으로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

진 중이다. 불법 체류 신분이더라도 자

격이 되는 매사추세츠 주민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위해

양원은 지난 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트리샤 페어리-부비어 민

주당 하원의원과 브렌든 크리턴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수십명의 다른 의원들이

이미 지지 서명을 했다.

이민 신분과 상관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전 면허는 리얼 아이디

와는 다른 일반 운전 면허증이다. 연방

정부에서 제정한 리얼 아이디 법에 따

라 매사추세츠 주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만을 보여주는 일반 운전 면허증과

합법적 신분까지 증명할 수 있는 리얼

아이디, 두 종류의 운전 면허증이 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일반 운전 면허

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통해 도로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운전자들만이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운전 면허증 역시 일종의 권리이자 혜

택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턴 상원의원은

“누군가의 시민권 여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이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8만 5천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일반 운전 면허

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행 법안은 일반 운전 면허를 받기 위해

서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jsi@bostonkorea.com

MA주 의회, 불체자에 면허증 발급 추진

운전 면허증 이민 신분 상관 없이 발급
MA주 18만 5천 명 불체자 혜택 예상

위쪽이 리얼 아이디, 아래쪽이 일반 운전 면허증이다. 오른쪽 상단의 노란색 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유명 팝가수인 테일러 스위

프트의 로드 아일랜드 별장에 무단

으로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

었다. 용의자는 경찰에게 스위프트

의 별장에 들어갈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고 말

했다.

로드 아일랜드 웨스터리 경찰서

는 지난 30일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스위프트의 별장 안에서 리

차드 조셉 맥이완을 체포했다. 맥이

완은 뉴저지에서 온 26세 남성이다.

션 레이시 경찰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맥

이완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왜 신발을 벗고 있냐

고 물었더니 맥이완은 다른 누군가

의 집에 들어갈 때는 예의상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배웠다고 답했다.

맥이완은 재물 파손 및 무단 칩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아직까지 변

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웨스

터리 경찰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

위프트의 별장에 침입하려고 의심

되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실제로

별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별난 테일러 스위프트 별장 침입자

유명 팝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로드 아일랜드 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
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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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한 남성이

공원에 있는 나무에 땅콩 버터를 발

라 면도날을 심어 놓은 혐의로 체포

되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야생 동물들을 유인하기 위

해 의도적으로 땅콩 버터를 바른 뒤

면도날을 나무에 고정시켜 놓았다.

경찰은 팔모스 지역 굿윌 파크의

나무에 위험한 면도날이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

였다. 용의자는 이스트 팔모스에 거

주하는 43세 남성인 엠 브라이언 맥

그래스로 지난 달 31일 경찰에 체포

되었다.  

환경부 소속 감시관들은 지난 8월

조사 기간 동안 맥그래스가 나무에

면도날 덫을 설치하고 동물들이 덫

에 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

을 수차례 목격했다. 감시관들은 직

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에 맥그래

스를 체포했다.

주로 다람쥐가 땅콩 버터의 냄새

에 끌려 나무를 타고 내려와 땅콩 버

터를 먹다가 면도날에 상처를 입었

다.

환경부에 따르면 체포된 맥그래

스는 주기적으로 덫을 놓고 야생동

물들을 포획했다. 그러나 얼마나 많

은 덫을 만들었는지는 확실하게 밝

혀지지 않았다.

굿윌 파크는 어린 아이들도 방문

하여 노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모든 면도날 덫을 제거했다. 환경부

에 따르면 굿윌 파크에서 더 이상 위

험한 덫은 발견할 수 없다.

맥그래스는 동물 학대, 다른 사람

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

는 폭력적인 행위, 공공 시설의 나무

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한 혐의로 체

포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동물 학대 혐

의는 최대 징역 7년과 5천 달러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 학대 재범

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jsi@bostonkorea.com

나무에 면도날과 땅콩 버터로
동물 유인하다 덜미 

(바이오센추리=뉴스1) 성재준 바이

오전문기자 = 미국 제약기업 버텍스 파

마슈티컬스(Vertex Pharmaceuticals)

가 당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미국 생명공학기업

셈마 테라퓨틱스(Semma Therapeu-

tics)를 인수했다. 버텍스는 새로운 후보

물질 확보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 왔으

며 이번 인수 이후에도 새로운 거래를

찾아나설 것으로 보인다.  

버텍스는 지난 3일 셈마 인수를 위해

9억50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셈마는 줄기세포유래

췌도세포(islet)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버텍스는 자

사 파이프라인에 당뇨병과 세포치료제

라는새로운치료영역을추가하게 됐다.

미국 유력 바이오전문지 '바이오센추

리'(BioCentury)에 따르면 셈마를 이끌

던 바스티아노 산나 최고경영자는 버텍

스의 자회사로 바뀐 셈마를 그대로 이

끌 것이라고 전했다. 

셈마는 지난 2014년 줄기세포를 이용

한 당뇨병치료를 연구중인 더그 맬튼

하버드대 교수 연구실에서 분사한 기업

이다. 이 기업은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 베타(β)유

사 췌도 세포 관련 체외 프로토콜에 대

한 특허를 보유중이다. 췌도세포는 인

슐린 의존성 당뇨환자 체내에 이식 및

안착시켜 당뇨환자의 인슐린 분비를 돕

는데 쓰일 수 있다. 맬튼 교수는 하버드

대학 줄기세포연구소 교수 겸 셈마의

과학자문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셈마가 보유한 기술은 β세포를 캡슐

로 만들어 면역반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식 후 세포는 혈당 변화에 따라 인슐

린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1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첫 지속가

능한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면역반

응으로부터 보호돼 면역억제제를 따로

투약할 필요도 없게된다.

셈마는 2017년 두차례 단행했던 투자

유치를 통해 총 1억5000만달러를 투자

받았으며 다가오는 2020년 초에 당뇨병

을 적응증으로 임상1상에 진입할 예정

이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LA에서 개최

된 국제줄기세포연구학회(ISSCR)에서

해당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

르면 췌도세포가 인간이 아닌 영장류의

면역억제 환경에서 6주 이상 기능을 유

지하면서 인슐린 분비를 60%까지 감소

시켰으며 돼지에 이식 했을 때 최소한

의 세포사멸 또는 이식 거부반응이 관

찰되지 않았다.

니나 데블린 버텍스 대변인은 바이오

센추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질병에 접근하고 있다"

며 "클리닉과 시장에서 상용화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발전시키고자 보

유중인 기존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연구자들과 전문가들

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비드 알트슐러 버텍스 최고

과학책임자는 발표문을 통해 췌도 이식

을 통해 인슐린주사 및 인슐린펌프와

달리 혈당에 대한 생리학적 조절이 가

능해 고혈당과 저혈당 모두 개선이 가

능하다고 설명하며 "셈마의 강력한 개

념증명 동물실험 데이터는 제1형 당뇨

병 환자를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기회를 준다"고

전했다.

버텍스는 이번 셈마 인수를 포함 올

해 5건의 인수합병 및 기술협력을 진행

했으며 올해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베

타지중해빈열(β-thalassemia), 신장질

환과 같은 낭포성 섬유증 외 파이프라

인 보완을 위한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jjsung@news1.kr

버텍스, 줄기세포 당뇨병치료제 기업 
셈마, 9억5천만달러에 인수

공원 나무에 면도날 덫 설치, 다람쥐 등 야생 동물 피해

줄기세포유래 췌도세포 활용…인슐린 지속 분비, 근본 치료 가능

성공적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초 임상진입 예정
경찰은 팔모스 지역 굿윌 파크의 나무에 위험한 면도날이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를 시작하였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가 줄기세포기반 당뇨병치료제를 개발중인 셈마테라퓨틱스를 인수한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

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10

월 초 다시 열린다. 실질적 진전을 보

기 위해 나누는 차관급 실무협의는

이달 중순께 실시된다.

5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류

허(劉鶴) 중국 부총리가 이날 로버

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

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1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을 이같이 합

의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고위급 협

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

록 9월 중순에 실무급 간에 진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중 양측

이 협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실질적 조치를 취해

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

다.

미국 측도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

르면 제프 에머슨 미 USTR 대변인

은 이메일을 통해 "몇 주 내로 워싱

턴에서 장관급 (무역) 협상을 하기

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머슨 대변인은 9월에 열리는 실

무 협의가 차관급(deputy-level)이

될 것이라면서 "장관급 협상에 앞서

의미있는 진전을 위한 기틀을 놓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고

위급 무역협상은 가장 최근엔 지난 7

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으며 양

측은 9월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었

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또

다시 각각 1120억달러, 750억달러 규

모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맞

교환하며 무역협상 타결 전망을 한

층 어둡게 만들었다.

pasta@news1.kr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10월초 재개…이달 실무협의

The Boston Korea 2019년 9월 6일 금요일 13미국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영국 하

원이 사실상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

기하고 조기총선은 부결시키면서 보리

스 존슨 총리의 '노딜 브렉시트' 전략을

막는 데 성공했다. 총리가 유럽연합

(EU)과의 합의없는 EU 탈퇴로 무질서

와 불확실성의 움직임을 가져오려는 걸

의회가 막은 것이다. 이에 시장도 긍정

적으로 반응, 파운드화 가치가 회복세

를 나타냈다. 

4일 AFP통신에 따르면 파운드/달러

화 환율은 전날보다 약 1% 오른 1.22달

러를 기록했다(파운드화 가치 상승). 최

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이 가중

되면서 1985년 이래 가장 낮았던 1.1959

달러를 기록하고 있었다.

무역업체 스프레덱스의 코너 캠벨 애

널리스트는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운드화가 생명

선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연기 법안은 다음 달 19일까

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을 때, 혹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

한 의회 승인을 얻어야만 브렉시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노딜 브렉시

트가 영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 이번 분

기 영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고 경고해 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미 지난달 영국 경제에선 건설과 제조

업, 서비스 분야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 윌리엄슨 IHS마킷의 수석이

코노미스트는 "구매관리자물가(PMI)

를 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이 0.1%

감소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

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생

산이 감소할 경우 본격적인 경기침체

(recession)에 들어서게 된다.

앞서 이날 영국 하원은 다음 달 19일

까지 의회에서 브렉시트 협상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 1

월31일로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0월

31일에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공언해온

존슨 총리에 대해 의회가 제동을 걸고

직접 브렉시트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며,

이에 따라 브렉시트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존슨 총리는 국민에게 직접 심판을

받겠다며 10월14일 조기총선안을 발의

했지만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과의 협상에서

존슨 총리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으

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EU 정상들이 다음 달

17~18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새로

운 브렉시트 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EU 27개국 정상들이 브

렉시트를 논의할 때 영국은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향후 며칠 안에 (브렉시트)

제안을 만들고, 이것을 협상해서 정상

회의에서 승인받고, 10월 말까지 영국

의회에서 비준받을 것이라는 가정은 아

무리 못해도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EU와 협상에 대해 "상

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아일랜드

백스톱'을 제외할 것"이라며 "하원이 승

인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올 수 있다"

고 호언장담했었다.

존슨 총리는 '아일랜드 백스톱'을 브

렉시트 협상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EU에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EU 관계자들은 존슨 총리가 백스톱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브렉시트 협상을 재

개하도록 설득하려는 어떤 방안도 내놓

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나 안드리바 EU 대변인은 최근 발

표한 브렉시트 보고서에서 "현재 영국

내 정치적 논의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지

만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며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와 EU시장 사이 평화를 보

호해주는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이

라고 말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의회가 혼란 방지

를 위해 존슨 총리에 브렉시트 연기를

강제할 경우 EU 정상들은 세 번째 연기

에 아마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는

영국 정부와 의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라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

영하원, 무질서·불확실성 막았다
브렉시트 내년으로

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연설 중인 보리스 존슨 총리 

USTR 9월 차관급 실무협의, 진전 위한 기틀놓을 것

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국 법

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의 부인을 향해 달려가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와대

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

한 청와대 입장은 현재까지도 '임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기조에서 변함

이 없다. 조 후보자 주변부를 향한 의혹

이 쌓이고만 있을 뿐, 조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는 발견된 게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4일)에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게 위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이것은 조국

의 범죄다'라고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조 후보자 옹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

조에도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게 해당되

는 부분은 없다.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를 적시한 이

조항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등 8가지 기준이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서서히 조 후보자

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오는 검찰에 촉

각을 기울이는 눈치다. 만약 조 후보자

본인의 위법 행위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는 정권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항간에선 '조기 레임덕'

이 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사

모펀드 △딸 입시 △웅동학원이라는 세

갈래로 크게 나눠 연관 장소들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 후보자

의 5촌 조카, 조 후보자 동생에 이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

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조 후보자

딸이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에 받

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원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

장의 진위 논란이 해명되지 않으면서

여권 전체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

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까

지 제기된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은 모

두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은 인정했지만 압력전화가 아닌 일의

경위만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6일 해외순방(태국·미얀마·라오

스)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

진들로부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고받

고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결

정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

명 입장은 불변한 것으로 알려지나,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주말 사이

조 후보자 및 조 후보자 일가의 위법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나온

다면 문 대통령의 결정도 바뀔 여지가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꾸려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6일 청문회를

통해 "(지난 2일) 기자간담회 이후 언론

이 새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인의 동양

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cho11757@news1.kr

청,조국의 범죄 아닌 한…동양대 표창장 파장에도 임명 고수
14 The Boston Korea2019년 9월 6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부인 향한 검찰수사 급물살 불구, 주변부 의혹과 선긋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청와

대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

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청와대의 '조 후

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개입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모양

새다.

이러한 대치는 청와대의 의혹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검찰청 측의 이

례적인 반발 입장에서부터 시작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문을 통해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다

'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겨냥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

다.

이에 청와대가 즉각 반박하면서 양

측 간 긴장이 더 팽팽해진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출입기자들에

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까지 수사

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

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조 후보

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면서

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했

고, 그 결과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

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

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한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은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내부 기류가 변하고

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문의했

다"며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 "검찰은 이를 청

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국

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

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 측은 이러한 청와대

반박에 대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겠

다는 모습이어서 양측 간 신경전은 조

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관계

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

대에서 입장을 낸 것을 봤다. (이와 관

련해 우리가) 오늘 더 이상 낼 입장은

없다"며 "오늘 낸 우리의 입장과 (여전

히) 같다"고 밝혔다.

smile@news1.kr

수사 개입하나 vs 한적없다…청·검 조국 수사개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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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박병진 기자 = 자

유한국당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실

검) 조작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를 찾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관련한

포털 실검 조작이 극에 이르렀다"

며 실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과 포털이 사실상 (조작을) 방치하

는 점을 따져 묻고자 네이버를 방

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27일 '조국힘내세

요'를 시작으로 조 후보자의 임명

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가짜뉴스

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

웃', '법대로조국임명', '검찰쿠데타

' 등의 단어를 집중 검색해 네이버 '

급상승 검색어' 순위상위에 올리는

'여론전'을 펼쳐왔다.

특히 나 원내대표의 경우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주장

을 담은 '나경원자녀의혹', 부친이

운영했던 사학재단 '홍신학원'과

관련된 '나경원사학비리의혹' 등이

실검 순위에 오른 바 있다.

한국당 측은 이날 미디어특위를

통해 '실검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사

건'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조 후보자 지지층의 검색어

띄우기 운동을 조작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네이버 측에선 한성숙 대표

가 직접 나 원내대표를 맞이해 실

검 조작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다.

pbj@news1.kr

실검조작 따져 묻겠다
뿔난 한국당, 네이버 항의 방문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기아자

동차가 신차급 부분변경을 거친 프리미

엄 대형 SUV '모하비 더 마스터'를 5일

공식 출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두 번째 부분변경이다

. 이미 사전계약 물량만 7000대를 넘어

서며 대형 SUV 시장에서의 돌풍을 예

고하고 있다.

기아차는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

에서 기아차 관계자와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모하비 더 마스터 공식 출시 행

사를 가졌다. 권혁호 기아차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인하고 당당한 디자

인과 압도적 주행성능, 최신 편의사양

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하비 더 마스터

를 공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특정 능력이나 기술에 전문

성을 갖고 능통한 사람을 일컫는 '마스

터'란 단어를 모하비 이름에 반영했다.

정통 SUV로서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

추고 지난 2008년 첫 출시 후 독자적인

브랜드 자산을 이어온 모하비가 SUV

시장을 선도하는 차량임을 표현한 것이

다.

이름만큼이나 모하비 더 마스터는 외

형에서부터 대형 SUV로서의 선 굵은

이미지를 강조했다. 전장 4930㎜, 전폭

1920㎜, 전고 1790㎜, 휠베이스 2895㎜ 등

차체 크기를 갖췄다.

전면부는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에 볼

륨감 있는 후드 캐릭터 라인으로 강인

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후면부 전면부

와 통일감 있는 버티컬 큐어 리어 램프,

고급스러운 레터타입 엠블럼을 적용해

대형 SUV의 면모를 자랑한다.

성능에서도 대형 SUV 다운 힘과 민

첩한 주행성능을 갖췄다. 국산 동급 유

일의 V6 3.0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

기가 장착된 모하비 더 마스터는 최고

출력 260마력, 최대토크 57.1kgf·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든든한 프레임 바디와 새롭게

적용된 랙 구동현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R-MDPS)으로 민첩한 조향성능도 강

점으로 꼽힌다.

또 전자식 4WD, 차동기어 잠금장치

및 저단기어와 함께 다양한 노면

(MUD, SAND, SNOW)의 주행환경에

서도 각 상황에 적합한 차량 구동력을

발휘하는 '험로 주행 모드(터레인모드

·Terrain Mode)' 기본 적용됐다.

또 후륜 쇼크업소버의 장착 각도를

변경하는 등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개

선했으며, 바디와 샤시를 연결하는 부

위에 고무(바디 마운팅 부쉬)를 새롭게

바구는 등 다양한 상품성 개선으로 안

정감 있고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다.

이외에도 모하비 더 마스터에는 첨단

운전자보조장치(ADAS)가 대거 적용

됐다. 전방충돌방지보조(FCA)를 비롯,

△차로유지보조(LFA) △차로이탈방

지보조(LKA) △후방교차충돌방지보

조(RCCA) △후측방충돌방지보조

(BCA) △운전자주의경고(DAW) 등

다양한 안전사양이 포함됐다.

또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크루즈컨트롤

(NSCC)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영업일

기준 11일간 총 7000대가 사전계약됐다.

사전계약 결과 고객 중 약 90%가 상위

트림인 마스터즈를 선택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플래티넘과 마스

터즈 2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며, 판매가

격은 플래티넘이 4700만원, 마스터즈가

5160만원부터다.

award@news1.kr

3년만에 더 당당해진 기아차 모하비
7000대 예약, 4700만원부터

나경원 , 실검 조작 사실상 방치…따져물을 것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모하비 더 마스터(MOHAVE the Master)발표
회'에서 신형 모하비가 공개되고 있다

18 The Boston Korea2019년 9월 6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최고출력 260마력, 최대토크 57.1kgf·m 힘 발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
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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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617-969-사구팔구

w w w . b h h -
snepr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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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년 8월, 20여명의 아프리카 흑인을 실은 영국 해적

선 White Lion이 버지니아주의 제임스타운 앞바다에 나

타났다. 제임스타운은 12년 전인 1607년 영국 이주자 집단

이 미 대륙에 최초로 세운 마을로, 당시엔 1천명 미만의 이

주자가 있었다. 해적선은 싣고 온 흑인들을  식량과 바꾸

고 떠났다. 며칠 후 “Treasurer”라는 영국 해적선이 2~3

명의 흑인을 식량과 교환하였다. 흑인을 구매한 당시 제임

스타운의 이주 집단 총관리자와 상인은 “자신들이 흥정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값으로 샀다고” 하였다. 팔려 온 20

여 흑인들 대부분은 당시 수익을 내기 시작하던 담배 재배

밭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을 것이다. 1624년 호구조사 장부

에  “Treasurer에 실려 온 안젤라-니그로”라는 여자 한

명만의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로써 안젤라는 현재의 미국

에 팔린 첫 노예로 알려지게 되었다. 올해로 만 400년이 되

는 사소한 것 같은 이 매매로 미국의 노예제도가 정립되고

, 남북전쟁을 유발하고, 오늘의 큰 이슈인 인종 문제까지

로 번지고 있다.

안젤라는 앙골라 지역에서 납치된 350명의 흑인과 함께

뉴우-스페인 (현재의 멕시코)로 항하는 포르투갈 노예무

역선, “바우티스타 호”에 “인간화물”로 실렸다. 어디

로 가는지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배 안 가득한

오열과 탄식, 널려진 오물과 역한 공기, 여자이기에 당한

치욕과 매질을 참아야 했다. 심지어 병으로 죽은 자가 바

다에 버려지는 끔찍함도 목격하였다. 멕시코의 한 광산으

로 향하던 자신이 탄 배가 대서양 어디에선가 영국 해적선

, White Lion 과 Treasurer의 동시 습격을 받아, Treas-

urer로 납치되어 제임스타운에서 팔린 것이다. 3~6달 걸리

는 지옥 같은 뱃길에 목숨만은 지켰다. 안젤라가 겪은 노

예선의 참혹함은 바우티스타호가 목적지인 멕시코 베라

크루즈에 도착하였을 때 단 147명의 노예만 살아 남았다는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1629년부터 안젤라에 대한 기록

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예 10년으로 마감한 애처로운 생이었다.

한편 노예무역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비롯한 영국,

네델란드, 불란서, 덴마크 등 서유럽 제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전형적인 삼각무역을 하였다. 유럽을 떠나 아

프리카로 가는 배에는 총, 직물, 말, 비누 등이 주 품목이었

다. 다음,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을 적재하고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 카리비안, 미 대륙 등에 팔았다. 마지막으로 노예

의 강제노동으로 수확한 담배, 설탕, 럼을 싣고 유럽에서

파는 것이다. 가장 큰 이득을 챙기는 노예선 선주는 은행

대출로 선박을 건조하고, 노예주로부터 사전 주문을 받기

도 하였고, 항해보험을 드는 등 짜임새 있는 경영을 하였

다. 당시 참여한 은행과 보험회사 중 오늘날 세계적 회사

로 변신한 기업들도 있다.

1800년 후반 노예무역이 자취를 감출 때까지 대서양을

건너 매매된 흑인 수는 1천 2백 5십만으로 추산된다. 납치

과정, 질병 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까지 합치면 2천만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미국 본토에는 60만이 팔렸다.

노예제도는 고대부터 세계 도처에서 실행되어 왔다. 전

쟁포로나 부채가 주 사유였다. 그러나 대서양 노예무역은

400여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대규모 강제이주로 인류 역

사상 전례가 없다. 또한 흑인 인종에게 국한된 무차별 노

예제도였으며, 영리를 추구한 상행위였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여야만 하는 영구세습이라는 점에서 가증스러운 비

인류적 행위였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of a slave ship (by anonymous artist, 1789)

미국의 첫 노예 안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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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9월 8일 - 9월 14일

●운수:현재 상황만 가지고 속단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다 살

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써야

할 일이 더 많으니 나가는 돈이 많을 것입니다. 급한 순서를 정해서 지출해야겠습

니다. ●애정: 쉽게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봐줄

자신이 없으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8, 13일 길일. 9, 10일 주의.

쥐띠 | 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운수:모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심신에 평화가 찾아

올 것입니다.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겠습니

다. ●금전:차츰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금전융통이 수월하게 잘 풀리니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 애정: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무 것

도 이룰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9,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소띠 |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운수:가만히 두면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우울함

을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남을 믿고

돈거래를 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체 거래하지 마세요. ● 애

정: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한 선

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

토끼띠 | 기대와는 다르게

●운수:예약이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

세요. 괜히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대로 더 이상 유지

하는 것은 무리이니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애정:좋았을 때는 그런대로 견뎌낼 수 있었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어지면 더 이상 참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0, 14일 길일. 8, 11일 주의.

범띠 | 미리 확인을 하고

● 운수: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지

만 여유를 가지면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풀립니다. ● 금전: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

으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 애정:구관이 명관입니다.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8,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용띠 |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 운수: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

로 돌아갑니다. ● 금전: 추진해오던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자금 사정

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도 보입니다. ● 애정: 우선은 믿어주어야 합

니다. 이쪽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상대도 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뱀띠 | 믿음을 보여주어야

● 운수: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직접 나서서

도움 줄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나가세요. ● 금

전: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꼭 써야 하는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더 이

상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이미 아문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아

무 의미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3일 주의.

말띠 |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

●운수: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나주

지 않을까 염려하던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금전:편한 것에 안주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이 있

고 재물도 들어옵니다. ●애정:시작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

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1일 길일. 9, 13일 주의.

양띠 |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이

●운수: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

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

습니다. ●금전:들어오는 것이 있으나 나가는 것도 많을 때입니다. 지금은 현상 유

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애정: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 때문에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8, 13일 길일. 12, 14일 주의.

닭띠 |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운수: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고 싶기 마련입니다. 내가 먼

저 조금만 양보하면 만사가 편해집니다. ●금전: 힘들 것이라고 생

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라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

껴질 것입니다. ●애정: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두 사람의 사이의 간격도 좁혀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원숭이띠 | 공통 관심사를 발견

● 운수:모두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것이니 누군가는 불만

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 금전:큰 소

득을 바라면서 욕심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애정:혼돈의 계절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스스로도 제어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4일 길일. 10, 13일 주의.

개띠 | 전혀 다른 방향으로

● 운수: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바람과 변화의 흐

름이 오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수입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

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그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2, 13일 길일. 8, 14일 주의.

돼지띠 | 새로운 바람과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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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캐릭터 열전이 펼쳐졌다. 기존 멤버인

마동석과 김상중, 신규 멤버인 김아중

과 장기용까지 각 캐릭터가 돋보이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드라마의 매

력을그대로 살린범죄 액션 영화였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OCN 드

라마 '나쁜 녀석들'의 영화 버전이다.

교도소 호송차량이 전복돼 범죄자들

이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오

구탁 반장 과거 함께 활약했던 전설의

주먹 박웅철을 다시 찾아가고 감성 사

기꾼 곽노순과 전직 형사 고유성을 영

입해 새로운 팀을 꾸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손용호 감독은 "드라마의 세계관을

가져와서 브라운관에서 보기 힘든 스

케일과 큰 액션, 조금 더 밝아진 코미

디를 중점으로 놨다. 캐릭터들의 선명

성을 주기 위해 가장 노력을 많이 했다

"고 밝혔다.

또 영화화 계기에 대해 "원작의 팬

이기도 했다. 그래서 모험적인 마음으

로 시작했다. 처음 시작해야겠다 생각

한 것은 '나쁜 놈들이 나쁜 놈을 잡는

다'는 콘셉트가 재밌었다"면서 "캐릭

터를 정확하게 세우면 액션감도 현실

보다 조금 더 위로 띄울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했다. 영화 만들 때는 스케일

감과 액션의 크기를 많이 키우려고 노

력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는 드라마에서와 같이 마

동석이 전설의 주먹 박웅철, 김상중이

나쁜 녀석들의 설계자 오구탁을 연기

했다. 더불어 김아중이 감성 사기꾼 곽

노순 역을, 장기용이 과실 치사로 형을

살다 오구탁의 부름을 받는 형사 출신

독종 신입 고유성 역으로 새롭게 합류

했다.

김상중은 "오늘 전편을 처음으로 다

봤다. 긴장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

를 봤다. 늘 하고 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

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저는 드라마를 통해 오구탁

이라는 인물을 한 번 해봐서 이번 영화

하는데 새롭게 캐릭터 준비에 대해서

는 이득을 봤다. 드라마와 영화 속 모

습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딸

도 없고 병도 걸렸고 그런 상태에서 다

시 미친개 모아서 나쁜 놈들 모아야 하

는 상황이다"라며 "연기는 어렵지 않

았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섬세함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다

"고 영화의 차별화 포인트를 설명했다

.

배우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마동

석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다. 김아중에

이어 김상중은 "마동석이 많이 생각난

다. 조금 전에 문자를 주고 받았다. 열

심히 하고 있다고 오늘 '동석'하지 못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아재 개

그'를 펼치기도 했다.

장기용 역시 마동석을 언급하며 "선

배님의 위트를 좋아한다. 농담, 위트,

재치를 좋아하는데 현장에서 제 귀로

눈으로 듣고 보고 나니 그런 애드리브

와 위트도 일일이 계산하시면서 하더

라.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많이 여쭤봤

다. 첫 영화다 보니까 긴장하거나 할

때가 많았는데 마동석 선배님이 옆에

서 큰 형님처럼 든든하게 잘 챙겨준 기

억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

붙였다.

김상중은 새롭게 합류한 두 배우의

캐릭터와 연기를 칭찬했다. 그는 "새

롭게 합류한 배우들이 본인들이 알아

야 할 몫을 200% 잘했고, 칭찬해주고

싶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나쁜

놈을 더 나쁘게 잡는 게 합을 더 잘했

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9월

11일 개봉한다.

aluemchang@news1.kr

스크린 부활 '나쁜녀석들: 더 무비'
마동석→장기용 新캐릭터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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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6/14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

자 = '요즘책방 : 책 읽어드립니

다'가 24일 처음 방송된다.

오는 24일 오후 8시10분 처음

방송될 tvN 신규 프로그램, TV

로 읽는 독서 수다 '요즘책방 :

책 읽어드립니다'(연출 정민식)

는 읽고 싶어 구입했지만, 살기

바빠서, 내용이 어려워서, 혹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완독하

지 못한 스테디셀러 책들을 알

기 쉽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 '어쩌다 어른'을 연출한 제작진

과 설민석 강사가 '책'을 주제로

의기투합한 콘텐츠인 것은 물론

, 연예계 엘리트로 꼽히는 전현

무, 이적, 문가영이 출연을 확정

했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책장의 빼곡한 책들을 마음 속

의 짐처럼 지고 살아가는 현대

인들에게 설민석 강사와 전현무

, 이적, 문가영은 친절한 안내자

가 되어줄 예정. '두껍고' '어려운

' 스테디셀러 책의 내용을 귀에 '

쏙'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정리

해 읽어주며 '죽은 책도 살려내

는' 전설적 독서가의 면모를 뽐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역사 선생님'으로 통하

는 설민석 강사는 책 속 역사 이

야기는 물론, 어려운 책은 쉽게

정리하고, 가벼운 책은 깊이 있

게 짚어주며 시청자들에게 책

속의 길을 알려준다. 언론고시

능력자로 불리는 전현무는 인문

학적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 대한민국 대표 음유시인 이적

은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그만

의 예리함으로, '논어를 사랑하

는 14년차 배우' 문가영은 솔직

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각자의

마음에 닿은 책 속의 세계를 다

채롭게 펼쳐낸다.

더불어 방송에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냄비 받침'이

나 '파리채' 정도로 활용되던 책

들에게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

해"라고 사과를 전하는 여성의

모습과 함께 "알고는 싶지만 읽

기는 어려웠던 책, 이제 제가 대

신 읽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설민석,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

같이 읽어요"라고 제안하는 이

적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한편 '요즘책방 : 책 읽어드립

니다'는 tvN이 하반기 새롭게 선

보이는 'tvN 인사이트(Insight)'

의 첫번째 라인업이다. 'tvN 인

사이트'는 '책 읽어드립니다'를

비롯해 다양한 포맷으로 변주한

'SHIFT' 등을 지속 런칭하며 분

야와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콘

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설민

석, 전현무, 이적, 문가영이 출연

하는 '요즘책방 : 책 읽어드립니

다'는 오는 24일부터 매주 화요

일 오후 8시10분 tvN에서 방송

된다.

seunga@news1.kr

'책 읽어드립니다' 설민석·전현무·이적·문가영 출연

'라스' 선미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솔직 고백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가수 선미가 솔직한 고백을 했다.

선미는 4일 오후 방송된 MBC 예

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게스트

로 등장, MC들로부터 신곡 '날라리'

도 음원 차트를 '올킬'했다는 말을 들

었다.

이에 선미는 쑥스러워하며 "왜 이

렇게 잘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솔직

하게 털어놔 눈길을 모았다. 또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늘이 도와주는

느낌이다"면서 웃었다.

이를 듣던 MC윤종신은 "이거 되

게 재미있다. '난 왜 안 되지 않지?' 이

러는 거 아니냐"고 해 폭소를 안겼다.

이후 선미는 "'날라리'라는 말이 비

속어가 아니더라. 태평소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다. 그래서 태평소 소리

로 시작한다"며 "1위를 하면 상모 돌

리면서 노래를 부르려 한다"고 설명

해 눈길을 모았다.

lll@@news1.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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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710회 

도종환 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편을 읽

고 또 읽으며 며칠을 깊은 생각에 머물러 있

다. 그래 시인의 가슴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삶은 생각처럼 그리 만만

치 않음을 깨닫는 오늘이다. 서로 부딪히면

서 스치는 인연에 웃음과 울음을 내고 생채

기도 그어가며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렇

게 서로 치유하며 사는가 싶다. 이 세상에서

홀로이지 않은 것이, 외롭지 않은 것이 그 무

엇 하나라도 있을까. 서로 마주 보고 있어도

외롭고 고독한 것은 애써 변명하지만, 세상

과 마주할수록 사람과 마주할수록 더욱 깊

이 사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병인가 싶

다.

사람으로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

라도 또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처럼 부대끼며 살고

쓰러지고 일어서고 일으켜 주며 사는 것이

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우리의 세상

인 까닭이다. 그래서 살 만한 세상 살아볼 만

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아닐까 싶다. 저 들꽃

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 오지 않던가.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나처럼

하늘을 본다. 그 무엇과도 경계 짓지 않아 좋

은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을 보면 마음

의 평안을 찾는다. 내 곁에 있는 것들도 모두

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마주한다. 바람에 흔

들리는 나무도 들꽃과 들풀도 햇살 가득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다. 자연과 함께 마음

을 마주하면 속에 가득 찬 욕심이 조금씩 녹

아내린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나의 숨결

을 느낄 때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깊은 평안을

만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참

으로 고운 시어에 눈물이 고인다. 하도 맑아

시린 느낌이다. 아, 시인은 행복하구나! 어찌

저리도 맑디맑은 영혼을 노래했을까.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흔들리는 들꽃을 얼마를 보

았던가. 저 흔들리는 꽃에서 바람을 보고 비

구름을 보았을 시인의 맑은 영혼이 가슴 속

을 파고든다. 그래 피고 지는 꽃을 보면 우리

네 삶과 어찌나 닮았던지! 가끔 들꽃과 들풀

과 마주하면 인생의 긴 여정을 미리 그림으

로 그려본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어찌 이리도 사유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까. 그래 사랑이란 이처럼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은 것이리라. 그래도 죽지

못하고 살아 또 마주하는 삶이 인생이 아니

겠는가. 사랑이란 보내는 가슴이나 남아 있

는 가슴이나 떠나는 가슴이나 모두가 아픔

인 것이다. 살면서 가슴 한편에 시린 사랑 하

나쯤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렇게 시린 가슴 다독이며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고 행복에 겨워하는 그런 것

이 진정한 사랑은 아닐까.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두

가 행복을 원하고 달라고 한다. 도대체 행복

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모두가 원하는 것일

까. 행복의 색깔은, 모양은 도대체 어떤 것일

까. 이제는 인생이란 것이 어떤 빛깔인지를

어렴풋이 알아간다. 그 어떤 삶일지라도 평

범한 삶이란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

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느닷없이 들

이닥치는 삶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삶은 그래서 슬픔도 행복도 따로이지 않다

는 생각을 한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

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주는 여전히 팽창중이다. 팽창후에는 수

축인바 수축 다음엔 소멸일 수도 있겠다.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구에 발 붙이고 사는

동안 수축은 없다. 소멸도 없을 것이다. 내가 장

담한다. 

삼국지에 나온다. 합구필분이면 분구필합이

라 했다. 천하대세는 합쳐진다면 흩어진다. 한

편 흩어졌다면 반드시 합쳐 진다는 말이다. 세

상은 영구히 합合과 분分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다. 

중국은 통일국가를 오래전 이루기도 했다.

중세만 따져본다. 몽고족의 원나라를 시작으

로,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졌다. 모두 중국 중

원을 지배한 제국이었다. 무려 천여년 가까이

지속된 거다. 현대에도 그러하다. 광대한 중국

땅을 오직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도 확장과 팽창에 열을 올린다. 합合만 있을뿐

분分은 아예 용납치 않는 거다. 

미합중국美合衆國은 중국과는 사뭇 다르다

. 미국은 50여개주(州, state)가 각자도생하고

있는듯 보이기 때문이다. 연합이고 연방이다.

합은 합인데, 그렇다고 분도 아니다. 분이며 합

인게다. 

깍두기는 맛도 있다만 재미도 있다. 깍두기

무우는 크게 썰어 큼직하다. 한입에 베어 물기

가 쉽지 않다. 큼직한 분分인게다. 이유야 간단

하다 들었다. 양념을 뭍혀야 하는 표면적이 적

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게 썰면 표면적은

늘어난다. 따라서 뭍혀야 할 양념이 더 들어가

는 거다. 이준호시인 이다. 

눈 시리도록 매운 것들로만 

옷을 덮어 주었다. 

눈물겹도록 짠 내 나는 것들로만 

이불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살짝 감싸주었다. 

…

(이준호, 깍두기 중에서)

동북 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과 일

본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향

해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시위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끝날 줄 모르는 무역분쟁이 한창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은듯 싶다. 피차 물

고 물린 형세인게다. 한동안 느슨하다만 합合

이었는데, 이젠 분分으로 가는 모양새인게다.

그런데 백색국가는 뭐고 지소피아는 뭔가? 아

리송하다. 

깍두기는 역시 큼직해야 한다. 설렁탕과 조

화로운데, 내 입맛이다.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마가 8:9)

한담객설閑談客說: 

합구필분合久必分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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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질

이 부족한 아들 콤모두스 대신 그가 친아들

처럼 아끼던 장군 막시무스에게 황제의 자리

를 넘겨주고자 했다. 이에 질투와 분노를 느

낀 콤모두스는 황제를 살해하고 정적 막시무

스의 온 가족을 몰살시킨다. 가족을 모두 잃

고 혼자 살아남은 막시무스는 노예로 전락하

고 검투사가 되어 마침내 황제 콤모두스가

개최하는 경기에 나서게 된다. 복수심에 불

타는 막시무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자

황제의 누이인 루실라가 보는 앞에서 마침내

콤모두스를 죽이게 된다. 영화 <Gladiator>

의 줄거리이다. 러셀 크로의 연기도 볼만하

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대한

원형극장, 로마인들의 복식과 무기,  파란만

장한 로마사의 한 측면을 들여다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원형극장은 amphitheater라 한다. 참 이

상하다. 라틴어 어근 amphi-는 ‘둘, 양쪽’

이란 뜻인데 원형극장을 왜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 이 단어는 예술과 문학의 원조 그리

스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의 극장은 무대가

있고 무대 앞쪽으로 객석이 반원형으로 펼쳐

지는 구조이다. 로마의 원형극장은 그리스

식의 극장과는 달리 반원형의 극장이 무대

뒤쪽에도 있기 때문에 극장이 이중으로 있다

는 의미에서 amphi-theater라 불리게 된 것

이다. 

그리스어 amphi-와 라틴어 ambi-는 ‘

둘, 양쪽’이란 뜻을 가진다. 개구리나 뱀과

같은 양서류는 물과 뭍에서 살기 때문에

amphibian(양서류)라 불린다. ambassador(

대사)도 본국과 주재국 양쪽을 오가며 심부

름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 ambassador가 근무하는 곳은 embassy(대

사관)이다. 영어에서는 후설모음 /a/전설모

음 /e/바뀌는 현상이 종종 있다. England는

원래 Angla-land에서 바뀐 것이고, French

는 France에서 바뀐 것이다.

힘이 양쪽으로 갈린다는 의미의 ambiva-

lent(양쪽 감정의), 양쪽으로 끌린다는 의미

의 ambiguous(모호한) 등이 있다. 또 둘 다

양쪽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am-

bient는 ‘~을 둘러싼’이란 의미로 분화되

었고, ambitious는 ‘야망이 있는’이란 의

미로 분화되었다.  

ambi-는 ‘양쪽’이란 의미에서 ‘주변

’이란 의미로도 확대되었는데 이런 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amble(걷다)에서 파생된 여

러 어휘들이다. 이를테면, ambulance(구급

차), ambulant(걸을 수 있는), ambulate(걷

다), ambulatory(보행의), somnambulate(잠

결에 걸어 다니다) 등이 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 등에서 국가 기관이

나 공무원에 대한 일반 시민의 고충과 민원

을 처리해주는 행정 감찰관을 ombudsman(

옴부즈맨)이라 하는데, 이 단어는 ambhi-(

둘레에), boð(명령), maðr (사람)이 결합된

단어이다.  

어느 나라 언어에서나 오른쪽은 옳다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 영어를 보아도 right는

‘오른쪽’도 되지만 ‘옳은’도 되고, 우리

말도 ‘오른쪽’과 ‘옳은’은 발음이 같다

. 심지어 라틴어에서 ‘왼쪽’을 의미하는

sinister는 ‘불길한’이란 의미로 전환되기

까지 했다. dexter는 ‘오른쪽의’란 뜻이다

. 그런데 여기에 양쪽이란 접두사 ambi-가

결합된 ambidextrous는 ‘재주가 많은’이

란 뜻이 된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야망(am-

bition)이 클 수도 있겠다. 

얼마 전 필자는 고전문학을 하는 한 교수

를 만났다. 그분은 단테를 전공한다고 했다.

“아 그러시군요. 전 단테보다는 안단테가

더 좋던데요.” 필자가 장난삼아 대꾸를 하

고보니 약간 그분에게 결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다. 필자가 말한 안단

테는 ABBA의 노래 <Andante>를 말한 것이

었다. <신곡>을 쓴 이탈리아 시인 단테는 사

실 ‘딱딱해지다, 지속하다’란 의미의 라틴

어 durare에서 파생된 Durante의 줄임말이

다. 아무튼 andante(느리게)는 라틴어 am-

bire(가다)에서 파생되었으니까 음악용어에

서는 걷는 속도 정도의 느리기를 가리키게

된 것이다. 

전에 penta-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iambic pentameter란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를 ‘약강 오음보’라 번역하는데, 어원적으

로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강이라는

두 음절이 온다는 의미에서 그리스어

iambikos에서 유래한 imabic은 ambi-(둘)

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형극장과 개구리?

[ 오르고의 영어잡설 72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비아의 렙티스마그나에 남아있는 원형극장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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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와 하종의 관계와 그들의 어머니들인 숙

명공주와 미실의 관계를 화랑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인용문에 등장하는 공公은

보리이고 주형은 하종이다. 그리고 공주는 숙명

공주를 말한다).

[공은 주형主兄에게 충성을 다하여 곁을 떠나

거나 명을 어긴 일이 없었다. 미실 또한 칭찬하

여 말하기를 “공주에게 좋은 아들이 있으니 행

운이 나보다 많다” 했다. 매번 궁중에서 음식

을 내리면, 반드시 공을 불러 주며 말하기를 “

나의 사랑하는 조카야! 너의 형을 잘 도와라”

했다. 공주는 이에 오래된 감정이 조금 누그러

들었다. 만년에는 서로 왕래했으니 대개 공이 힘

쓴 때문이다.]

다음은 진골정통의 주主인 만호태후와 대원

신통의 주主인 미실이 자신들의 인맥姻脈을 구

실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속셈이 보이는 구절이

보리의 적처嫡妻를 서로 자신들의 인통에서 맺

으려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화랑세기에 보면,

[그 때 만호태후와 숙명공주는 힘써 진골정통

을 도왔다. 미실이 두려워하여 애함艾含을 공과

결혼시키려 했다. 만호가 거절하고 그의 딸 만

룡낭주를 공의 적처로 삼았다. 공의 나이 겨우

13살이었고, 만룡은 7살이었다. 이화공은 만룡

이 어리기 때문에 꺼렸다. 공주가 “사도 또한 7

살에 진흥대제에게 시집갔는데, 오히려 부부의

즐거움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꺼리는가?” 했

다. 이화공이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만호태후는 공의 포형胞兄인 정숙

태자를 사랑하여 만룡을 낳았다. 이에 이르러 미

실의 딸인 애함을 공에게 시집보내려 한다는 말

을 듣고, 대원신통이 진골정통을 빼앗을까 염려

하여, 특히 만룡을 주려고 한 것이다. 이에 만룡

을 불러 무릎에 앉히고 묻기를 “사도태후는 7

살에 시집가서 진흥제를 잘 모셨는데 너 또한 능

히 할 수 있느냐?” 했다. 만룡이 말하기를 “지

아비가 누구입니까?” 했다. 공이라고 대답하자

, 만룡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의 좋은 형입니

다.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했다. 태후는 이에

친히 신궁에 가서 공주례를 고하고 포사鮑祠에

서 길례를 행했다.]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

저 공公은 보리공을 말한다. 보리의 부모는 이

화공(4세 풍월주)과 숙명공주이다. 이화공의 부

모는 1세 풍월주 위화랑과 준실이다. 숙명공주

의 부모는 태종(이사부)과 지소태후이다. 지소

는 법흥왕의 딸로 삼촌인 입종과 혼인하여 진흥

왕을 낳았다.

만호태후, 만호의 부모는 이화랑과 지소태후

이다(이화랑은 지소태후의 침신이었다가 지소

의 딸 숙명공주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드디어

월담하여 궁밖에서 살다가 지소의 허락으로 혼

인하였다). 만호는 진흥왕의 장남인 동륜태자와

혼인하여 제26대 진평왕과 백반, 국반을 낳았다

. 그리고 동륜이 요절하자 정숙태자(부모는 진

흥왕과 숙명공주, 이들은 동복이부 남매이다)와

사통하여 만룡낭주를 낳았다. 이 만룡이 7살에

보리공과 혼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실은 대원

신통의 인맥姻脈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

애함을 보리공과 혼인시키려 했고, 반면에 미실

의 세력 확장을 염려한 만호가 자신의 딸 만룡을

보리공과 혼인시키면서 진골정통의 인맥을 키

웠다.

위 인용문 마지막 문장에서 신궁과 포사의 기

능과 역할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나란히 있

었으며 공주가 되는 의식은 신궁에서 치루었고,

결혼식은 포(석)사에서 했다. 결국 포석사와 신

궁을 뗄 수 없는 쌍으로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신궁과 포사에 관해서는 8세 풍월주 문

노편에서 상세히 다루었기에, 여기서 첨언하는

것은 포석사(포석정)가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

였을 당시의 광경을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처럼

다만 유흥의 장소가 아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포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천

되었는지의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는 분명 신궁

과 함께 성소로서 혼례를 비롯한 길례를 올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 그는 18세 풍월주를 역임

하였다. 포(석)사가 화랑세기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김춘추와 문희가 혼인을 한 장

면이다. 문희는 김서현의 차녀로, 즉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이다. 김춘추와 김문희의 결혼, 어

느날 문희의 언니 보희가 서악에 올랐는데 큰물

이 경성에 가득한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

다. 문희가 비단치마로 그 꿈을 바꾸었다. 며칠

후 김유신이 김춘추와 집앞에서 축국을 하다가

일부러 치마裙를 밟아 옷섶의 옷고름을 찢었다.

집에 들어가서 꿰매기를 청했고, 보희에게 시키

고자 했는데 몸이 불편하여 문희가 바느질을 대

신했다. 김유신은 자리를 피했고, 그들을 사랑

을 나누었고, 문희는 임신을 했다. 한편 김춘추

의 정궁부인 보라는 16세 풍월주 보종공의 딸인

데 당시 아름다운 딸 고타소를 낳아서 김춘추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그래서 문희를 받아

드리지 못하고 있자, 김유신이 장작을 마당에 쌓

아 문희를 태워 죽이려 하면서 임신한 아이의 아

버지에 대해 다그쳤다. 이에 연기가 피면서 남

산에서 유희 중이던 선덕여왕의 주목을 받았고,

왕의 명으로 김춘추는 포사에서 길례를 올렸다.

얼마 후 보라궁주가 출산을 하다가 죽었기에, 문

희가 정궁이 되었고 그들은 아들 법민을 낳았다

. 그가 바로 세계 왕조사에 전례가 없는 수중릉

의 주인공 문무왕 김법민이다. 보희는 꿈을 바

꾼것을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

고 있다가 김춘추가 후처로 삼아서 아들 지원과

개지문을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신

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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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대부분은 회사 직원에게 은퇴플

랜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401(k)와 비영

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403(b), 등이다. 은퇴플

랜은 세금을 절약하며 적은 돈으로 은퇴자금

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플랜이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401(k) 플랜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401k lawsuits

are rising: Why so many workers sue their

employers over savings plan, Russ Wilers,

USA Today, Aug. 27, 2019) 이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은퇴플

랜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직원들이 소송까

지 할까?’라고 생각하며 일반인 입장에선 이

해하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지난 10년 주식시

장이 많이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직장인이 본인이 몸담은 회사

를 소송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은퇴플랜의 투

자종목에 부과하는 비용(Expenses)이 많고,

수익률도 좋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플랜은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가 아

니다. 자동차 회사라면 자동차 파는 것이 주

업무이지 직원 은퇴플랜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가 은퇴플랜을 마련하고 운용

할 때 별도의 경비만 발생하지 않으면 회사로

선 일단 만족이다. 여기에 일반회사는 투자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기에 제대로 된 은퇴플랜

을 형성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일 수 있다.

회사가 은퇴플랜을 운용할 금융회사를 선

정한다. 금융회사는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돈을 벌어야 한다

. 그러므로 금융회사가 은퇴플랜을 형성할 때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플랜을 구성하고

운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투자경비는 많아

지고 투자종목이 제한되는 것이다.

일반인은 이런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에 본

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에게도 큰 영향이 있

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USA

Today 신문은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일반 회사

를 언급했지만,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금융

회사도 같은 이유로 직원들이 회사를 소송한

다.

Ameriprise는 일반인의 투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

는 10,000명이나 된다. 회사 직원인 재정설계

사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직원에게 제공

한 401(k) 투자종목 비용이 너무 많고 수익률

은 높지 않다는 이유이다. 회사는 회사 직원들

의 소송에 2,750만 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

았다(Ameriprise to pay $27.5 million settle-

ment in 401(k) fiduciary breach suit, Invest-

mentNews, Mar. 26, 2015).

일반 투자자를 도와주는 금융회사가 직원

들을 위한 은퇴플랜을 비용이 많은 투자종목

으로 구성했다. 자기 회사의 직원한테도 비용

이 많은 종목으로 구성했다면 일반 투자자의

돈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이 싫어

서 소송한 투자종목에 고객의 돈은 이런 종목

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봉급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한 금융회사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 MassMutual 금융회사는 401(k) 비용이

많이 든 이유로 직원들이 회사를 소송했다. 회

사는 $31 million으로 합의했다(MassMutual

settles 401(k) suit with its employees for $31

million, Investmentnews, June 17, 2016). 유사

한 문제로 소송당한 금융회사는 Transamer-

ica, Fidelity, Newberger Berman, Morgan

Stanley, 등이다.

나의 소중한 은퇴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

융회사의 재정설계사가 진정으로 나의 이익

을 우선해서 일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

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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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프래밍헴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
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런드로맷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켁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